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 즉시

‘25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
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.

1. 기사내용 

□ 세계일보 등은 12.27일자 ｢“걸음마 아기가 상품권 구매했다?“... 불법 ‘꼼수’ 
여전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올해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수는 1,286명이고 

구매금액은 76억4,000만원 달한다면서 꼼수구매를 막아야 한다”고 보도하였습

니다.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‘25년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 

 ㅇ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

부정유통에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.

□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온누리

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

 ㅇ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’25년부터 지류상품권의 월 최대환전한도를 5천만원으

로 제한하고,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합니다.

 ㅇ 또한 골목형상점가를 550곳까지 확대하고, 자동충전기능 등 디지털상품권 사

용편리성을 강화하여,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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